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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치통 

• 치아의 통증으로, 치아 주변엔 뇌와 연결된 신경 조직이 있어  
체감 통증이 심함 

 

2) 치아 건강이 중요한 이유 

• 치아가 얼굴 전체의 심미성의 60%를 차지함 

• 음식물 섭취가 구강에서 시작하므로 치아는  
몸 전체 영양 공급의 큰 역할을 수행함 

 

3) 치아의 역할 

• 앞니: 음식물을 끊어주는 역할 

• 어금니: 음식물을 씹고 저작하는 역할 

• 치아의 역할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치아의 수뿐만 아니라  
어떤 치아가 남아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임 

 

4) 유치와 영구치의 관계 

• 영구치: 태어날 때부터 유치 밑에 영구치의 싹을 가지고 태어남 

• 영구치의 싹이 자라면 유치는 뿌리부터 흡수되어 점점 없어짐 

• 유치가 흔들려 빠진 자리에 영구치가 자람 

• 유치에 염증이 생기면 뿌리 끝에 연결된 영구치의 싹에 영향을 줌 

 

5) 영구치의 유실 이유 

• 치아의 2대 질환인 잇몸질환과 충치로 인해 영구치를 잃는 경우 

•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없는 경우 

• 유치를 치료하면서 영구치를 잘못 제거한 경우 

• 만 6세 때 생기는 영구치를 유치로 오인해서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

 

 
 

 
 

 

 
 

 

 

 

 



-3- -3- 

1) 치아의 구조 

• 치아의 뿌리는 밖으로 보이는 것의 1.5배 정도로 뼛속 깊이 박혀있음 

• 구성 요소: 법랑질, 상아질, 치수, 백악질, 치주인대, 치근단공 

 

2) 충치의 수준 

• 법랑질의 충치: 자각 증상이 없음 

• 법랑질과 상아질 사이의 충치: 찬물을 마실 경우 이가 시림 

• 상아질을 통과한 충치: 찬물을 마실 때뿐 아니라 저작할 때도 아픔 

• 치수까지 온 충치: 찬물보다 더운물에 아파지며, 신경 치료까지 해야 함 

 

3) 충치의 치료와 검진 시기 

• 충치가 법랑질에 있을 때 치료하는 것이 고통이 적고 치료가 간단함 

• 본인은 자신의 구강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 
6개월~1년에 한 번 씩 주기적으로 치과에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음 

 

4) 충치가 발생하는 이유 

• 입 안에 있는 박테리아와 음식물이 만나 산성화되면 치아가 손상됨 

• 식사 후 올바른 양치로 충치 및 잇몸 질환의 균을 빨리 제거해야 함 

• 식사 후 4시간 이내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치태가 발생하고,  
24시간이 지나면 치석이 생김 

• 치석은 양치로 제거가 안되고 치과에서만 가능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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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스케일링 

• 스케일링이란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매끈하고 깨끗하게 
해주는 치료 

• 이와 잇몸 사이의 치석이 제거되면서 치아 뿌리가 노출되어  
이가 시린 현상이 발생함 

• 스케일링 후,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것은 치석 때문에  
뼈가 내려가 있기 때문 

• 스케일링 시기는 사람마다 받는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 
치과 상담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좋음 

 

6) 올바른 양치법 

• 양치질 3,3,3 법칙: 하루에 3번, 식후 3분 이내, 3분 이상 닦기 

• 양치질을 할 때 출혈이 있다면 염증이 있다는 것이므로  
더 열심히 닦아야 함 

• 위에서 아래로 밀어주면서 닦고, 치간 치실을 이용할 것  

• 자기 전에 꼭 양치질을 할 것 

• 흡연자는 담배를 피운 후에 꼭 양치질을 할 것 

 

7) 오해와 진실 

Q. 양치질을 할 때 혀를 꼭 닦아야 한다?  O 

- 혀를 닦음으로써 구취도 제거되고,  
그로 인한 충치 및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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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신경 치료 

• 충치를 방치하면 고름이 치수관을 타고 내려가 치근단 뿌리에  
고름 주머니를 만들어 낸 경우 신경치료를 하게 됨 

• 신경치료는 치수관을 따라서 신경 제거를 여러 번 해야 하고,  
치료도 매우 고통스러움 

• 신경치료의 부작용: 신경 및 뿌리 끝 염증을 제거한 후에 제거된 부분을 
약재로 메워주는데, 약재가 뿌리보다 덜 들어갔거나 혹은  
너무 깊이 박힌 경우 신경이 모두 제거되지 않아 염증이 커져  
바깥으로 고름이 나올 수 있음 

 

2) 틀니와 임플란트 

• 어쩔 수 없이 치아를 잃은 경우, 틀니나 임틀란트로 자연치아를 대체함 

• 75세 이상은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의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함 

• 임틀란트는 잇몸이 많이 상했을 때 틀니를 고정시키기 위해  
처음 고안되어서 아래턱에만 사용했지만, 요즘은 모든 케이스에  
시술이 가능함 

 

 

 
 

 

 

 

 


